
임플란트50만원vs 233만원…진료비 천차만별
비급여항목의료기관규모지역따라2~1000배차이나

환자들불편늘어…심평원 기관별진료비비교확인을

의료기관별로받는비급여진료비가광주내에서

만적게는2~3배, 많게는150~1000배까지차이가

나는것으로나타났다.

올해는비급여진료항목중절반가량이지난해

에비해의료기관간진료비편차가더욱벌어진것

으로집계됐다.이에환자들이진료비가값싼병원

을찾아다녀야하는불편이커지고있다는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3

일 전국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가격(진료비

용) 을공개했다.

비급여진료비는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진료

항목에대해매겨지는비용으로,각의료기관이자

체적으로가격을책정하고있어동일한항목이라도

의료기관규모,지역등에따라가격이달라진다.

심평원에따르면올해는2024년과올해공통항

목 571개 중 278개(48.7%) 항목의기관간가격

편차가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

광주지역의료기관들이심평원에제출한진료비

가격을보면,북구로덴치과의원은임플란트1치당

50만원 가격을 매겼으나 조선대병원은 233만

7000원을매기는등 180만원넘게차이가벌어졌

다.

치과보철료의평균진료비도메탈(metal)재질

을기준으로서구조영종치과의원은15만원, 서구

금호치과의원은55만원을받는등차이가났다.

도수치료의경우남구대촌서암의원을가면단돈

2000원에받을수있지만,북구조형준재활의학과

의원이나 광산구 첨단튼튼병원을 가면 30만원을

내야하는등가격차이가150배까지벌어졌다.추

나요법은단순추나를기준으로서구오름한의원에

서 5200원, 동구 천지인한방병원에서 8만원을받

는등15배가격차이를보였다.

약침술은북구바른한의원서구정성가득한의원

은 100원, 서구 자연과한의원은 10만원의가격을

매겼다.단순가격표만으로는1000배차이가나는

것이다.

대상포진예방접종료는동구동방의원에서는10

만원을받고있었지만, 북구해피니스요양병원등

6곳에서는30만원을받고있었다.

백내장수술후남아있는수정체에혼탁이있는

지를측정하는 샤임프러그사진촬영검사도격차

가컸다. 전남대병원에서는 3만 5000원에 검사를

받을수있으나, 광주시동구파랑새안과의원에서

는 22만원을내야하는식이었다. 이 차이는서울

수도권병원에서더욱컸는데, 서울연세대병원에

서 5400원만내면받을수있는검사를서울퍼스

트삼성안과의원에서는 200만원을내고받아야하

는등370배가까이차이가나는상황이었다.

심평원은올해들어임플란트, 약침술에서가격

편차가크게증가했다고분석했다. 심평원은표준

편차를평균으로나눈값인 변동계수를통해가

격편차를측정했으며,계수가클수록가격편차가

크다는것을의미한다.

임플란트의변동계수는지난해26이었으나, 올

해는 26.4로증가했다. 상부보철물에따라나누면

메탈임플란트의계수는 2024년 18.7에서 19.7로

증가했으며, 금(gold) 임플란트는 25에서 27.1로

뛰었다.

약침술의 변동 계수도 지난해 82.4에서 올해

85.9로 늘었으며, 특히 종합병원의 변동계수가

41.4에서48.4로뛰어증가폭이컸다.

지역별로도차이가났다. 약침술의평균진료비

는광주 2만 1168원으로, 서울(1만 7253원)을뛰

어넘어전국에서가장비싼것으로나타났다.전남

은1만800원수준이었다.

임플란트는메탈임플란트기준평균진료비가광

주 114만 4889원으로 서울(114만 7030원)과 비

슷하며,전국평균(112만5949원)보다비쌌다.전

남은111만4074원이었다.

도수치료비의경우광주 9만 7964원, 전남 8만

6912원수준이었으며서울(13만 526원)과는 4만

원넘게차이가났다.

심평원관계자는 의료기관간비급여항목의가

격차이는진료기준, 난이도, 인력장비등다양한

요인에따라발생할수있다며 합리적인가격으

로비급여진료를받기위해심평원홈페이지를통

해의료기관별진료비를비교확인해달라고말했

다.

/유연재기자yjyou@kwangju.co.kr

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앞두고마지막전국연합학력평가가3일실시됐다.광주시남구인성고3학년학생들이1교시국어영역시

험을치르고있다. /김진수기자jeans@kwangju.co.kr

72025년9월4일목요일 사 회

전남, 9~10월농기계노인국도사고사망자급증

5년간234명사망…연간교통사고5건중1건집중

매년9~10월행락철에광주전남지역에서교

통사고와사망자의 5분의 1이집중된다는통계

가나왔다.

한국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는 2020년 7718(사망

63명)건, 2021년 7543건(49명), 2022년 7122

건(58명), 2023년 6972건(48명), 2024년

6908건(41명)의사고가났다.

전남에서는2020년9816건(273명), 2021년

8685건(255명), 2022년 8335건(201명),

2023년 8287건(227명), 2024년 8213건

(201명)등이었다.

이중광주전남에서9~10월에발생한사고는

1만 4174(286명)건으로, 17.8%(사망자 비율

20.1%)를차지했다.

광주는 6329건(52명)으로 17.4%(사망자

20.0%)였다.전남의경우7845건(234명)으로

18.1%(사망자 20.2%)로집계됐다. 매년발생

하는사고건수,사망자중5분의1은9~10월두

달에집중돼서발생하고있는것이다.

전남지역에서는특히올해들어농기계노인

국도 단독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눈에띄게늘어난것으로집계됐다.

전남도가 8월 25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

에따르면노인교통사고사망자는2024년73명

에서 2025년 78명,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3명에서15명으로5배급증했다.

단독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4년 26명에서

2025년 37명으로 11명증가했다. 국도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22명에서 39명으로 늘면서 일

반도로보다주행속도가높은국도에서교통사

고발생시치사율이훨씬높은것으로확인됐

다.

전남도는지난2일전남도내22개시군에교

통사고예방에총력을다하라는취지의공문을

보내고 농기계 안전교육, 마을방송캠페인 등

농업인고령보행자중심맞춤형교육과사고다

발구간교통안전시설물설치등에교통안전대

책을마련할것을요청했다.

전남도관계자는 교통사고가집중하는시기

에맞물려최근도내교통사고가급증하고있어

주의가요구된다며 실효성있는교통사고안전

대책이나올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

다.

/서민경기자minky@kwangju.co.kr

한빛원전 3호기(가압경수로형 1000㎿급)가 두

달여간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

다.영광군은발전을앞두고잦은고장으로인한사

고위험을우려하는주민들의입장을감안,안전확

보방안을수립해제시해달라고요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빛원자력본부는3일새벽1시

30분께한빛3호기에대한제20차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발전을재개했다.

한빛3호기는지난7월4일부터61일간원자력안

전법에따른법정검사와함께원전연료교체,증기

발생기전열관건전성검사,저압터빈분해점검등

을진행했다.

한수원은 계획예방정비를 통해 발전소의 안전

성과신뢰성을높였다며 다음계획예방정비까지

16개월간 무고장무정지 운전을 이어가며 양질의

전력생산에나설것이라고밝혔다.

영광군은환경단체와주민불안감이적지않다는

점을들어최근한수원에안전대책을수립할것을

촉구하는공문을발송하기도했다.

영광군은최근장세일군수명의로한수원에공

문을보내 반복되는원전사고및고장에대한근본

적인안전확보방안과주민수용성을높일수있는

실효성있는대책을조속히수립하여회신해달라

고요구했다.

영광군의안전대책요구는최근한빛 5호기원

자로헤드에서발생한붕산수누설사고등에대한

불안감을드러낸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군은 해당사고는원자로헤드제작사의제작결

함에서비롯된것으로드러났음에도, 한수원이단

순한땜질식보수이후재가동을추진하고있다는

점에서지역주민들의불신과우려가더욱증대되

고 있다며 문제의 원자로 헤드 제작사에 엄중한

책임을물어야한다고도적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도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한수원에 한빛5호기신규원자로헤드를땜방하여

사용하지말것과불량한원자로헤드를교체할것

을강력히요구한다는입장을밝혔다.

/김진아기자jinggi@kwangju.co.kr

한빛원전3호기발전재개

계획예방정비마쳐…영광군 근본적안전확보방안마련 요구

수능처럼


